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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!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고를 방지할 책임과 

의무를 부담시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·시행되었다. 그

러나 법 시행이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.

지난 2022. 10. 15. 06:20 경기도 평택시 SPC 그룹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소

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

과 이윤을 중시한 노동환경은 사고방지에 매우 취약하였다. 당시 소스 배합기에는 자동

방어장치가 없었고, 2인 1조 근무도 지켜지지 않았다.

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동일 사업장에서 손 끼임 사고가 있었으나 당해 노동

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한 자

동방어장치는 당시에도 설치되지 않았다. 심지어 사고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작업

을 하게 했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만을 중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

를 여실히 보여준다.

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법률이 명시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다 

하였는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. 대

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그룹 총수의 관여와 책임에 대

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. 또한 특별근로감독을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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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.

SPC그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별개로 자동방어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

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. 언제까지 최고책임자인 사주에게 면죄부

를 줄 것인가. 이번 SPC 그룹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

다.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

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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